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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배우자 사별에 따른 정서(우울과 불안)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별사

유와 사별 기간을 바탕으로 생존 배우자를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을 판단하

기 위한 예비조사로 수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서울과 수원 및 오산 지역의 노인복지관, 노인학교와 교회의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배우자 사별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6일에서 10월 25일

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은 총 35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325부에 대해 SPSS WIN 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배우자 사별에 따른 정서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평균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사별사유 및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 배우자를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은 사별사유나 기간에 관계없이 통합 구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 중심어 :∣정서∣노년기∣사회적 상호작용∣배우자 사별∣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preliminary study to analyze how emotion(depression and 

anxiety) after spouse bereavement in old age affects social interaction and to set a direction of 

developing programs based on the cause and period of bereavement to promote social interaction 

for those bereaved people. To that end, welfare facilities and schools for the elderly and churches 

located in Seoul, and Suwon and Osan areas were visited and surveys were executed on 350 aged 

people who had experienced spouse bereavement from September 26 through October 25, 2014. 

Analysis was executed for 325 questionnaires out of the total of 350 using SPSS WIN 20.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e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due to bereavemen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second, the average of e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due to bereavement period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third, the 

impact of bereavement type and perio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implies that social 

interaction programs for the aged people can be developed regardless of bereavement cause or 

period. 

■ keyword :∣Emotion∣Old Age∣Social Interaction∣Spouse Bereavement∣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9234

I. 서론

고령화 사회에서 배우자 사별은 가장 큰 실존적 경험

으로, 세상에 남겨진 배우자에게 정서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다[1]. 특히 노년기 사별 후 적응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2]. 통계청의 인구추이자료

[3]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

명이 연장되어 우리나라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

는 비율이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로 세

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

에는 34.4%로 세계의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외로움

과 고독감을 매개로 노인 자살의 중요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4]. 이는 다른 무엇보다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

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관

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5][6]. 

최근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 개선을 포함하여 노인문

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배우자 

사별이 주는 스트레스나 사별 후 적응 등과 관련한 인

과관계를 상정한 연구들이다[7].

이에 본 연구는 배우자의 사별이 불안과 우울감과 같

은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가족이나 친구 또는 타

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 연

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사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노년기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 배우자의 정서

를 개선시키는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배우자 사별 
1.1 사별에 대한 개념 
사별이란 죽음을 통하여 가까운 이를 상실한 상태이

자[8],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내면세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사건이

기도 하다[9].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은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므로 자

신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사건이자[10], 남은 삶에서 심

리사회적 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11]. 

이처럼 사별(bereavement)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

여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의 죽음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내적․외적인 변화, 내적인 심리적 과정, 

슬픔의 표현과 경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12]. 

1.2 노년기 배우자 사별의 영향 
노년기에 일생을 함께 해 온 배우자와의 사별은 ‘폭

포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홀로 남겨진 노인에게 여러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온다[13]. 또한 슬픔과 외로움 등 

애착대상의 상실과 관련된 1차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것이

고, 한 사람의 자긍심을 키워주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

는 대상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14][15]. 배우자와의 

사별은 배우자와의 지위에 형성된 자아상을 상실하고, 

배우자의 생존을 전제로 세웠던 자신의 미래 계획도 실

현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롭게 형성된 정체

성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한다[1].

사별은 또한 슬픔, 죄의식, 후회감, 혼돈감, 목적 상실, 

동기나 흥미의 상실 등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초래하므로,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6]. 특히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

들보다 고독감이나 소외감의 정도가 높으며, 배우자 상

실 자체만으로도 생활만족 감퇴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된다[17]. 더 나아가 배우자 사별은 건강의 약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더불어 노년기 정서부적응

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6], 생존해 있는 가족들의 건강

한 자원을 소진시키거나 불안감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18][19].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별 전의 병간호와 사

별 후의 건강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별 

전에 오랜 병간호로 지친 사람이 더 높은 우울증상과 

더 나쁜 건강 습관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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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년기 정서
정서는 기분(mood), 느낌(feeling), 감정(emotion) 등 

다양한 용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21]. 정

서를 적절히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에 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고 눈에 잘 

띄며[22][23],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

친다[24]. 

노인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질병과 

사회적 소외, 주변인들의 상실 경험 등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좌절감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노인들은 우울

감과 불안감, 고독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25-27]. 김은경·하규수[28]는 노인이 지

각하는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노인의 정서적 상태가 

영향을 미치고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하였다. 최형임 외[29]는 노인의 절망감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Maren[30]은 노인환자의 

경우,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 기반이 없을 때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McPherson[31]은 

노인들이 자녀와 친구 관계에서의 정서적 및 도구적 차

원의 상호작용이 인지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하여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처럼 정서는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라 할 수 있으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

에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3.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개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류를 포괄하는 개념으

로, 우리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타인에 대한 인상이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32]. 사

회적 상호작용은 양방향적이고, 상호 교환적이며, 한 사

람의 사회적 시작행동과 또 다른 사회적 반응행동으로 

이루어진다[33]. 따라서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원활

할 때 서로 간의 긍정적인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밀감이 발달된다. 또한 서로의 정서 체험을 공유하고 

표현함으로써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더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

은 물론 안정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4-36]. 따라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변화를 느끼고 

이것이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

게 된다[37][38]. 특히 노년기에 배우자를 상실하는 사

건은 삶의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를 잃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하도

록 초래한다[10]. 또한 상호작용의 부재나 부족은 다시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이어져[39] 자살과 

같은 극단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6]. 따라서 배우자

를 사별한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들의 정서 수준

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자 건강한 정서를 회복시

켜줄 줄 수 있는 촉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 문제
1.1 연구모형 
노년기 배우자 사별 및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

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배우자 사별 노인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 및 연구 문제

를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1.2 연구문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배우자 사별은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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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가? 

2. 배우자 사별과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와 사회적 상

호작용은 각각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배우자 사별 및 사별기간에 따른 정서는 사회적 상

호작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1.3 연구가설 
위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1: 배우자 사별 사유에 따라 정서와 사회적 상호

작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사별 기간에 따라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는 각각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1: 돌발적 사별에 따른 정서가 자연적 사별보

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사별 기간이 따른 정서는 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이 노인이므로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응답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

고 각 문항에 대한 구술 설명과 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따라 일대일 개별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설문은 서울과 수원과 오산에 소재한 노인복지관과 

노인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여 2014년 9월 26일

부터 10월 25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 배포는 인구 비

율을 고려하여 서울과 경기도(수원과 오산) 지역이 각

각 50%가 되도록 이루어졌으며 노인복지관, 노인학교 

및 교회의 비율을 각각 50%, 30% 20% 순이었다. 설문

은 총 350장을 배포하였으며, 설문에 올바르게 응답한 

325부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내용
3.1 정서(우울과 불안)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1989

년 김창수[40]가 타당화 작업을 하고 김창수와 정성덕

[41]이 표준화한 척도로서, 김현주(2005)[42]와 염형욱 

외(2005)[43]가 사용한 ‘불안·우울 통합척도’를 사용하

였다. 원 척도는 Liket 4점 방식, 총 25문항으로 1-9번

은 우울과 불안을, 10-18번은 불안과 우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그리고 19-25번은 두 가지를 혼합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은 1번,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이 자주난다”, 10번, “나는 전보다 더 울적해져서 

의욕이 떨어진다”, 19번, “나는 기분이 언짢아서 우왕좌

왕 한다”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척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평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하위요인을 고려하

지 않고 정서전체 평균만을 반영하였다. 채점은 역산 

방식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 정도

가 낮음을 뜻한다. [42]의 논문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도 .93으로 나타났다. 

3.2 사회적 상호작용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

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44-47]를 기초로 김연수

(2003)[48]가 재구성한 60문항의 사회적 건강 척도(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20문

항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Liket 5점 방식,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

며 설문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여러 가지 클럽이나 모임의 회원이 되고 싶다” 와 같

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Likert 5점 척

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정

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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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구분 빈도 백분위

성별
남자 68 20.9
여자 257 79.1
합계 325 100.0

연령

65∼69세 40 12.3
70∼74세 101 31.1
75∼79세 108 33.2
80∼84세 73 22.5
85∼89세 3 .9

합계 325 100.0

종교

기독교 56 17.2
천주교 53 16.3
불교 69 21.2
무교 133 40.9
기타 14 4.3

합계 325 100.0

동거가족

재혼/동거 15 4.6
자녀와 동거 33 10.2
자녀/손주와 동거 89 27.4
독거 187 57.5
결측치 1 .3

합계 325 100.0

월간
총수입

없음 102 31.4
50만원미만 66 20.3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74 22.8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41 12.6

200만원이상 42 12.9
합계 325 100.0

사별기간

1년미만 35 10.8
1년이상∼3년미만 75 23.1
3년이상∼5년미만 73 22.5
5년이상 45 13.8
10년이상 97 29.8

합계 325 100.0

사별사유 

질병 74 22.8
사고 48 14.8
자살 19 5.8
노환 139  42.8
스트레스 2 .6
기타 2 .6

합계 325 100.0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된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년기 배우자의 사별 사유 및 기간에 따른 정

서 및 상호작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별에 따른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 관

계를 분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의 인구사회학적 분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는 [표 1]와 같다. 

먼저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68명(20.9%), 그리고 

여성이 257명(79.1%)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4 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대는 65∼69세가 40

명(12.3%), 70∼74세가 101명(31.1%), 75∼79세가 108

명(33.2%), 80∼84세가 73명(22.5%), 그리고 85∼89세

가 3명(0.9%)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70대 응답자의 숫

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종교분포는 기독교가 56명(17.2%), 천주교

가 53명(16.3%), 불교가 69명(21.2%), 무교가 133명

(40.9%), 그리고 기타 종교가 14명(4.3%)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의 구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독거 형태가 187

명(57.5%)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손자와 동거한다

는 응답이 89명(27.4%), 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이 33

명(10.2%), 재혼이/동거 형식으로 살고 있다는 응답이 

15명(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총수입의 경우, 수입이 없다는 응답이 102명

(31.4%), 50만원 미만이 66명(20.3%), 50만원∼100만원 

미만이 74명(22.8%),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41명

(12.6%), 200만원 이상이 42명(12.9%)으로 나타나 전반

적으로 응답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응답자들의 사별 기간은 1년 미만이 35명(10.8%), 1

년 이상∼3년 미만이 75명(23.1%), 3년 이상∼5년 미만

이 73명(22.5%), 5년 이상이 45명 (13.8%), 그리고 10년 

이상이 97명(29.8%)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별 사유로는 

질병이 74명(22.8%), 사고가 48명(14.8%), 자살이 19명

(5.8%), 그리고 노환이 139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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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별 사유에 따른 정서 및 상호작용 분석
　 사별 사유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정서평균
자연적 사별 256 2.7683 .69891 -.041 .967돌발적 사별 69 2.7722 .69777

전체 325 2.7702 .69889

상호작용평균
자연적 사별 256 2.8412 .53803 1.452 .148돌발적 사별 69 2.7326 .59956

전체 325 2.7869 .55753

표 3.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 및 상호작용과 관련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모형 사별기간 N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집단간)

평균제곱 F p-value

정서평균

1년미만 35 2.7794 .56388

1.667 .417 17.855 .001
1년∼3년 75 2.8795 .63510
3년∼5년 73 2.7808 .65953
5년이상 45 2.6622 .68843
10년이상 97 2.7208 .81119

합계 325 2.7691 .69759

상호작용 평균

1년미만 35 2.8157 .39459

.113 .368 9.368 .048
1년∼3년 75 2.7973 .58216
3년∼5년 73 2.8630 .56415
5년이상 45 2.8689 .56712
10년이상 97 2.7778 .56835

합계 325 2.8182 .55250

스트레스와 기타가 각각 2명(0.6%)으로 조사되었다.

2. 가설검증 
2.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의 검증에서는 배우자 사별 사유에 따라 정서

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전

제로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증에 앞서 노년기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 배우자의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분석 목적 상, 인터뷰를 통해 생존 배우

자가 어느 정도 예견된 사망이라고 판단하는 사별을 자

연적 사별(질병, 노환, 스트레스),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갑작스러운 사별을 돌발적 사별(자살, 사고, 타살)로 이

분화하여 사별 후 경험하는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 평

균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표 2]. 

분석 결과, 자연적 사별 집단의 정서 평균은 2.76점, 

돌발적 사별 집단의 정서 평균은 2.77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평균은 자연적 사별 집단이 2.84, 

돌발적 사별 집단이 2.7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t검정에

서정서가 t=-.041, p=.967, 사회적 상호작용이 t=1.452, 

p=.148로 나타나 집단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표 2].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설과 배치되는 결과로서 배우

자 사별은 생존 배우자의 정서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별 사유에 따른 차이는 없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2 가설 2의 검증 
가설 2의 검증에서는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와 사회

적 상호작용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 평균은 

2.66∼2.87점 사이에 분포했고,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 평균 차이가 0.2∼0.1점이었으며, 사별 기간에 

사회적 상호작용 평균도 2.66∼2.86점 사이에 분포하였

으며 집단 간 평균차이도 0.1점 미만이었다. 

집단 간 비교를 위한 F검정 결과, 정서(F=17.855, 

p=.001)와 사회적 상호작용(F=9.368, P=.048)은 유의수

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

었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는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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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P VIF

(상수) 2.038 13.104 .000
1년미만 -.243 -.311 -5.758 .000 1.273
1년∼3년 -.265 -.401 -2.951 .004 1.245
3년∼5년 -.222 -.285 -3.223 .039 1.161
5년이상 -.249 -.314 -4.676 .000 1.165
10년이상 -.256 -.296 -4.187 .000 1.159

전체 -.268 -.334 -4.841 .000 1.195
R2: .269 수정된 R2: 0.256 F: 27.950 P=.001 D-W : 1.910

표 4. 사별 사유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P VIF

(상수) 3.435 28.444 .000
자연적 사별 -.233 -.281 -3.726 .007 1.801
돌발적 사별 -.355 -.393 -4.841 .000 1.833

전체 -.255 -.295 -4.182 .003 1.815
R2: .273, 수정된 R2: .268, F: 58.725, P=.000, D-W: 1.987

과는 가설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

와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2.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의 검증에서는 배우자 사별에 따른 정서가 사

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돌발적 사별이 자연적 

사별 집단보다 크다는 가설을 전제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모형의 검증 결과, F=58.725(P=.000), 회귀

식에 대한 R
2=.273로 27.3%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VIP가 2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회귀모형

으로 나타났다[표 4]. 

회귀분석 결과, 자연적 사별로 인한 정서와 돌발적 

사별로 인한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233과 -.355였다. 이는 자연적 사별과 돌발적 사

별에 따른 정서(우울과 불안)의 증가는 사회적 상호작

용이 각각 .233 및 .355만큼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사별 사유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돌발적 사별이 자연적 사별보

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가설 4의 검증 
본 논문에서는 배우자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회

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간 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검증 결과, F=27.9505 (P=.001), 회귀식에 

대한 R
2=.269로 26.9%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VIP가 

2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회귀모

형으로 나타났다[표 5]. 

회귀분석 결과,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사별 기간에 대해 -.222

∼-.268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 

강도 차이에서는 1-3년 미만(-.265)이 사회적 상호작용

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다음은 10년 이상(-.256), 

1년 이상(-.249), 1년 미만(-.243), 그리고 3-5년(-.222)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별 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집단 간 규칙성을 갖지 않

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별 기간에 따른 정사가 짧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배치되는 결과이다. 

 

Ⅴ. 결론 및 제한점 

본 논문은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 배우자의 정서,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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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 배

우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배우자 사별은 사별을 경험한 생존배우자의 정

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별 

사유와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

와 [15]의 연구를 비롯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18]. 이는 생존 배우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

램은 배우자 사별 사유와 관계없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사별기간에 따른 생존 배우자의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과 [19]와 [39]의 논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생존 배우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은 배우자 사별 사유와 관계없이 단일 프로그

램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돌발적 사별에 따른 정서가 자연적 사별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

석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의 

영향력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으로 배우자 사별을 경

험한 생존 배우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프

로그램은 배우자 사별 기관과는 관계없이 단일 프로그

램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수원과 오

산)을 중심으로 표본을 설정하였으므로 배우자를 사별

한 모든 생존배우자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

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설(노인복지

관, 노인학교)과 무료 교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저소득층의 분포가 편중되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료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로 확대하여 연구를 추가하

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별사유 및 사별기간에 따른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설명력이 미진하므

로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

화 사회에서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생존배우자의 사회

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사별로 인해 초래된 낮

은 정서(우울과 불안)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사회적 상

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구

체화됨으로써 노인복지는 물론 건강한 가족과 행복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복지실천 현장에서 필요한 유용

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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